
전통 3단 상여

:  역사에 길을 묻다

같이 보기

예로부터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태도는 서양과 동양이 현저히 달랐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에서는 특히 죽음을 이생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또는 새로운 세계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 

죽은 이를 보내는 장례 절차나 죽은 이를 모시는 무덤 등에 사후 세계에 대한 소망을 담는 경우가 많았다.

글 편집실

Puppet
Jin myo su

무덤을 수호하고 

망자의 길을 안내하는      

                     꼭두와 진묘수

출처_꼭두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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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려한 상여 장식의 화룡점정은 바로 ‘꼭두’라 

불리는 나무 인형이다. 꼭두는 사람을 비롯한 동

물과 식물 등의 형태를 띠며 주로 나무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목우(木偶)라고도 불린다. 

꼭두란 단어는 인형이라는 단어 이전에 쓰이던 순

우리말로 15세기 활자 책 『석보상절』의 ‘곡도’라는 

말에서 유래했다고도 하고, 외국어 유래설, 토착

어설 등 그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다만 꼭두새벽, 꼭두배기, 꼭두머리 등과 같이 꼭

두라는 단어 자체는 제일 빠른 시간이나 제일 윗

부분을 일컫거나, 또는 이쪽과 저쪽 사이의 경계 

영역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마지막 길을 함께하는 꼭두 

망자(亡者)를 묘지까지 나르는 가마의 일종인 상

여(喪輿)의 모양새와 발인 과정을 보면 우리 조상

들은 이승에서의 마지막 여정을 축하하는 느낌마

저 든다. 살아생전 타던 가마도 제법 화려하기는 

하나 상여는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기 때문이다. 

상여의 생김새를 보면 기본 몸 틀은 보통 3단에서 

그 이상이며 화려한 색으로 채색이 된다. 여기에 

갖가지 매듭과 수식, 앙장천, 청사초롱에 왕의 경

우 용머리까지 얹어진다. 남부지방으로 내려갈수

록 보다 화려해지는데 지화(紙花)라 불리는 종이

꽃으로 하얗고 눈부시게 장식되어 꽃상여라고도 

불린다. 

상여

시중 드는 꼭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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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꼭두 자체는 ‘사람의 형상을 본떠 만든 물건’

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꼭두는 장난감이나 주술 

도구로 쓰이는 등 용도가 다양하며 그중에서도 상

여 장식물로서의 꼭두는 꼭두가 가진 상징적인 의

미, 즉 삶과 죽음, 일상과 비일상, 시간과 공간의 

경계에서 양쪽의 세계를 연결하는 존재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꼭두는 상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

며, 조상들은 꼭두마다 역할을 부여해 상여에 태

우고 망자와 함께하게 했다. 

꼭두는 크게 4종류로 분류되는데 망자의 길을 안

내하는 꼭두는 주로 상여의 일자 용 위에 모셔지

며 용이나 봉황 등 비인간적이거나 초인적인 존재

와 함께 있는 형태로 묘사된다. 호위하는 꼭두는 

망자가 나쁜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

로 주로 무기를 들고 있거나 위협적인 표정을 하고 

있다. 시중드는 꼭두는 말 그대로 망자의 시중드

는 역할이므로 시녀나 나인 등 정적인 형상이 주

를 이룬다. 마지막으로 즐겁게 해주는 연희 역할

의 꼭두는 죽음과 이별이라는 불안과 슬픔의 정

서를 극복하기 위한 분위기 전환을 담당하므로 

주로 악기를 연주하거나 춤과 놀이를 하는 재인의 

형태를 띤다.

무덤을 지키는 수호자, 진묘수

꼭두가 망자의 동행이 되어주는 존재라면, 진묘수

(鎭墓獸)는 망자의 잠자리인 무덤을 수호하는 존

재다. 보통 무덤 바로 앞에서 외부 침입자로부터 

죽은 자와 무덤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진묘수는 

시간이 흐를수록 망자의 영혼을 저승으로 안내하

는 역할도 겸하게 된다. 

진묘수의 기원을 서아시아에서 시작된 인면수신 

(人面獸身) 형상에서 찾는데, 사람의 얼굴에 짐승

의 몸을 한 이 형상이 기원전 2세기 무렵 실크로

드를 통해 중국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발견된 

진묘수 중 가장 오래된 것이 전국시대(戰國時代) 

초(楚)나라 무덤에서 발견된 것으로 나무로 만들

어졌고 사슴뿔이 달린 동물 형상을 하고 있다. 

:  역사에 길을 묻다

같이 보기

국립공주박물관 무령왕 출토물
출처_국립공주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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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에 북위(北魏)를 중심으

로 무덤을 지키는 용도인 동물 모양의 진묘수를 제

작해 입구에 배치했는데, 이 시기의 진묘수는 동

물 형상에 갈기나 뿔이 달렸으며 고양이 같은 귀

여운 표정에 집을 지키는 듯 웅크린 자세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후 당대(唐代)로 오면서 변

하게 되는데 무덤 주인을 보호하는 신왕용과 액막

이를 위한 괴수용으로 나뉘게 된다. 

특히 괴수용은 용의 형상에 붉은색 등의 안료로 

채색하고 검정색 수염을 그려 넣는 등 흉악하고 무

섭게 보이도록 꾸몄다. 우리나라의 진묘수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1971년 발견된 무령왕릉을 지키

던 진묘수다. 배수로 공사 중 우연히 발견된 무령

왕릉의 발굴을 위해 들어간 사람들이 제일 처음 

마주친 것이 무덤 통로 가운데서 밖을 지키며 서 

있던 이 진묘수로 흥미로운 점은 앞서 언급한 중국

의 진묘수와 그 생김새가 다르다는 것이다. 

무령왕릉의 진묘수는 험상궂거나 날렵하기보다 

둥글둥글하고 통통한 몸체에 올망졸망한 눈과 

뭉툭한 입을 가졌고 흥겨운 듯, 즐거운 듯한 인상

이다. 머리에는 철로 만든 작은 뿔이 달렸고, 등에

는 사자 갈기 같은 것이 표현되어 있으며 네 발에

는 날개 혹은 불꽃 같은 무늬가 새겨져 있다. 몸체

의 무늬는 학자에 따라 당초문이라고도 하는데,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넝쿨무늬는 자손들이 영원

히 번영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한다. 

긴 세월이 지났어도 디테일이 잘 살아있는 무령왕

릉의 진묘수는 현재 국립공주박물관에 무령왕릉

의 다른 출토물과 함께 전시되어 있는데, 아직도 

제대로 밝혀진 것이 많지 않다고 한다. 이렇게 삶

의 끝을 함께하고 지키던 꼭두과 진묘수. 이들의 

존재는 사실 망자들을 위하기보다 오히려 살아있

는 이들에게 건네는 어떤 위로가 아닐까.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진묘수

중국의 진묘수
출처_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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